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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잠실한강공원에 진입하기 전 마치 전시관에서 들러 예술작품을 감

상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. 서울시가 도심

과 한강의 연결통로인 잠실나들목(토끼굴)에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

이루는 제2호 ‘래빗뮤지엄(Rabbit Museum)’을 10월에 개장했다.

지난 8월에 조성한 망원나들목에 이어 두 번째 나들목미술관이다.

□ 잠실 래빗뮤지엄에 들어서면, 잠실의 랜드마크 롯데타워, 잠실종

합운동장을 비롯해 한강 일대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현재 잠실의

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반 고흐의 명화 ‘별이 빛나는 밤’ 디지

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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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2호 나들목미술관 '래빗뮤지엄' 개장… 잠실표 반 고흐 '별이 빛나는 밤' 수놓다

- 잠실나들목에제2호‘래빗뮤지엄’ 조성…한강공원진입전전시관들른듯한이색경험

- 잠실롯데타워·야경등현재잠실모습녹아든반고흐 ‘별이빛나는밤’ 작품감상

- 체코출신화가고전명화도미디어아트로만나

- 나들목간콘텐츠공유해한강공원이용시민에다채로운볼거리, 특별한순간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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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 체코 출신의 화가 안토닌 치투시(Antonin Chittussi)의 고

전 명화 ‘오를레앙 철도’ 작품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했다. 작품

전경에 증기 기관차와 들꽃들의 움직임을 입체감 있게 표현해 영

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.

□ 반 고흐 작품과 치투시 작품에서는 날씨가 맑을 때, 흐릴 때, 비

올 때, 눈 올 때에 따라 그림에도 해가 뜨고 구름이 드리워지며

비나 눈이 내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.

□ 제2호 잠실 ‘래빗뮤지엄(Rabbit Museum)’은 잠실나들목에 길이

13m, 높이 3m 크기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조성됐다. 시민들이

한강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

시까지 매 정각 30분 동안 스크린을 통해 작품들이 상영된다.

□ 서울시는 국내 전국 자치구, 행정구역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송

파구(잠실)에 래빗뮤지엄을 조성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도심 속,

일상생활에서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아울러 통로로써의 역할만 했던 나들목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

있어 어두웠던 기존의 나들목 이미지가 개선되고, 시민들을 한강

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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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앞으로 래빗뮤지엄을 점차 확대한다. 향후 각각 래빗뮤지엄의

다양한 콘텐츠와 예술작품을 다른 래빗뮤지엄에도 표출해 시민들

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시민들이 일상에서 반 고흐, 안

토닌 치투시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잠실나들

목에 제2호 나들목미술관 ‘래빗뮤지엄’을 조성했다.”며, “서울시는

앞으로도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들어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

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의 래빗뮤지엄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고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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